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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즈음해 국회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

세균 의장의 부정적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. 만일 최종 불허한다면 이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

산실이자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다. 유권자들은 국회에서 현 국정농단 사

태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

달할 권리가 있다. 이에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고할 것을 

강력히 촉구한다. 

2. 만일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없다. 그동안 백만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6차례

의 촛불 집회에서도 한 차례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. 또한 의사일정에 대한 방해의 우려라면 

탄핵안 처리를 예정한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월 8일에 잔디광장 개방을 막을 이유가 없다. 

국회가 ‘시민과 소통하는 공간’, ‘민주주의의 공간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 의장의 결

단을 촉구한다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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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성명

국회를 시민광장으로 개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

국민 의사 직접 전달을 막을 이유 없다


